
재개발지역의 
길고양이 보호를 위해서는 
케어테이커 간 상호 소통 및 
협조가 중요하며, 
유동적인 재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
케어테이커는 꾸준히 지자체, 조합과 
긴밀히 소통하도록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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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고양이 보호 방법길고양이 보호 방법



・차선책으로 야외에 임시 계류장 설치를 통해 길고양이를 
이주시킬 알맞은 곳 선정하기

・케어테이커, 지자체가 알맞은 지역을 적극 선정해야 함

・야외 임시 계류장을 설치할 장소 주변에는 길고양이 
급식소와 케어테이커가 반드시 있어야 함

・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야외 임시 계류장 설치

・임시 계류장에 길고양이들을 1개월 ~ 3개월 정도 
보호하며 적응시킨 후, 서서히 계류장 문을 열어 주변에 
방사시키기

지자체

케어테이커

밥자리 이동이 어려운 경우

・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인내와 노력이 필요

・밥자리를 이주 예정지역으로 점차 이동시키며 고양이에게 
안전한 밥자리 인식시켜주기

・고양이가 밥을 먹은 후, 빈 집에 쉬는 것은 당연한 현상

・소모되는 밥의 양으로 밥자리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

・재개발 상황에 따라 필요시 조합과 지자체에 생태통로 조
성 도움 요청

밥자리 이동을 통한 
길고양이 이주 진행5

케어테이커

・건물 철거 전, 밥자리 이동 완료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

・부분 철거하더라도 밥자리 이동은 꾸준히 진행

・이주 지역 길고양이 꾸준한 돌봄 및 모니터링 상시 진행

밥자리 이동 완료 및
이주 길고양이 상시 모니터링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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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지역 + 이주 예정 지역
길고양이 TNR 상시 진행

・재개발 지역과 길고양이 이주 예정지역 집중TNR 진행

・길고양이 이주 예정지역 TNR이 최우선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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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고양이 
이주 일정 수립

・지자체, 조합과는 꾸준히 소통하며 재개발 상황 체크

・재개발 길고양이 보호 관련 지자체에 예산확보 및 
집중 TNR에 대해 의견 개진, 지자체와 원활한 소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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・재개발지역 주변에 밥자리 이동을 통한 이주 지역 설정

・주택가가 가장 적합

・경우에 따라 차량 이동량이 적은 도로, 육교, 지하도 등도 
가능

2 밥자리 이동을 통한
길고양이 이주 예정지 정하기

재개발지역 길고양이 
서식 현황 파악

・길고양이 개체 수, 밥자리 개수 파악

・케어테이커들이 상호 긴밀히 소통하여 방법 모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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